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���노동조합 중앙상무집행위원들은 9월 18일(화)에도 오는 20일(목)에 개최될 4.8노사합의 관련 조합원총회를 앞두고 현장설명회를 계속 이어갔다. ��중앙상집은 현 사안에 대한 정보가 미흡하거나 깊이 알지 못하는 조합원들에게는 현안을 자세히 설명하고, 조합원 총회 목적사항을 비교적 잘 알고 있는 조합원들과는 간담회 시간을 통해 질의응답을 주고 받았다. ��중앙상집은 이어 “법원 판결 이후 현 집행부가 과거 집행부에서 일어난 일로만 여기고 당면 사안에 대해 차일피일 미루기만 한다면 노조운영은 큰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”며 “김해관 현 위원장이 여러 위험부담을 감수하고라도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으니 압도적 찬성으로 노동조합에 힘을 실어달라”고 호소했다. ��이에 수도권 지역의 조합원은 “전 집행부의 일을 현 위원장으로서 책임지려는 자세와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 단체교섭 때 끝까지 투쟁해 준 점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”고 밝히기도 했다. ��중앙상집의 현장순회에 앞서 오전 7시 30분에 열린 중앙간부 회의에서 김해관 위원장은 “욕 먹기 싫고 힘들다고 멀리 돌아갈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”고 말한 뒤 “이미 벌어진 과거에 대한 탄식이나 책임 떠넘기기는 무의미하며,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깨끗이 사과하고 분명하게 매듭을 지어야 새롭게 나아갈 수 있다”고 강조했다. ��이어 “사익추구가 아닌 절차상 잘못을 했다 해서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당사자뿐 아니라 그 가족들마저 감당키 어려운 엄청난 고통 속으로 밀어 넣는 일”이라며 “면책여부에 대해 집행부에서 결정하기 보다는 전체 조합원의 뜻을 묻는 것이 가장 민주적인 절차”임을 거듭 설파했다. ��노동조합은 오는 20일(목) 열릴 조합원총회에 나타난 조합원의 준엄한 뜻을 따라 결과를 겸허히 짊어지고, 이를 더욱 분골쇄신하는 계기로 삼아 조합원 권익을 위해 전진해 나갈 계획이다.  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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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전체 조합원 뜻을 따르는 것이 가장 민주적”      


4.8노사합의 관련 조합원총회 앞두고 현장설명회 개최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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